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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불침번]
한 부대에서 일직사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이게 

웬일인가? 아무리 둘러봐도 불침번 근무자가 보이지 않

는 것이다. 

“불침번 어디 있어?” 

일직사관이 고함을 지르며 병사들을 깨웠다.

그러자 한 내무반에서 개미소리처럼 자그마하게“저 

여기 있습니다!”라는 말이 들렸다. 다가가 보니 불침번 

근무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? 일직사

관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.

“아니, 근무자가 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나?”

그러자 불침번이 대답했다.

“지금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”

[처녀와 마누라의 차이점]
마누라에게 늘 구박을 받는 한 남자가 하나님께 물

었다.

“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,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

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나요?”

한심하다는 듯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

“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, 마누라들은 니네들이 그

렇게 만들었잖아.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문제다!”

남자는 수긍을 하고 이어서 상담을 했다.

“비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?”

하나님이 은밀하게 대답하셨다.

유머

“평소 마누라가 쳐다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앨범 같

은 곳에 숨겨 두어라. 그리고 비상금은 반드시 선물봉

투에 넣고, 봉투에 이렇게 메모를 남겨 두거라.‘여보 사

랑해! 필요할때 잘 써!’그러면 만약에 들키더라도 칭찬 

받을 수 있을 거다.”

[농부와 목사]
시골길을 지나가던 목사가 보니 젊은 농부가 길가

에서 뒤집힌 수레에 건초를 다시 싣느라 애를 쓰고 있

었다.

“날이 꽤 더운데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. 내가 거들어 

주겠습니다.”목사가 말했다.

“안 됩니다. 아버지 때문에 안됩니다.”젊은 농부가 대

답했다.

“이 사람아, 힘들 때는 휴식을 취하는 거야.”목사는 쉬

었다 하라고 다시 말했지만 젊은 농부는 안된다고 했다.

목사가 조금 짜증이 나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.

“자네 아버지는 꽤나 지독한 사람인가 보군. 지금 어

디 있나? 자네가 좀 쉬었다 하도록 내가 아버지께 말

해줌세.”

그러자 젊은 농부가 말했다.

“아버지는 지금 이 건초더미 밑에 깔려 있어요.”

[아내의 엉덩이]
남편이 부인 엉덩이를 보더니,“아이구, 이런∼ 갈수록 

펑퍼짐해지네. 저기 베란다 제일 큰 김장독하고 크기가 

거의 비슷하네”하며 부인을 놀렸다. 

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일을 했다.

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

부인의 엉덩이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“아이구, 

이런∼ 당신이 이겼네. 당신이 더 크네…”하면서 놀리

는 것이었다. 그러나 문제는 그날 밤.

남편은 침대에서 평상시대로 다리를 걸치며 집적거리

기 시작했다.

그랬더니 부인이 옆으로 홱 돌아누우며 하는 말,“시

들어 빠진 쬐끄만 총각김치 하나 담자고 김장독을 열 

수는 없지.”

[운동 안 한 소고기]
어느 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자 고깃집에 

갔다.

“아줌마, 여기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주시오.”

고기가 도착하자 회장은 얼굴이 일그러져 종업원을 

불렀다.

“아줌마, 고기에 기름이 왜 이리 많아요?

이때 찬 공기가 순식간에 돌기 시작했지만, 다가오며 

주인아줌마가 던진 말이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다. 

“아이고 회장님,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.”

어이가 없는 대답에 회장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. 회장

의 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은 한술 더 떴다.

“괜찮습니다. 아줌마! 제가 먹고 운동할게요.”


